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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습관, 함께나눠요~
글 hahasea님 _ 초등학생

그냥버려지는물이아깝기도하였고,

솔직히처음에는내가불편해서양치

질을하며입을헹굴컵을마련했다.

내가 양치컵을 갖고 다니니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나씩 장만들

을했다. 만약내가준비하지않았다

면 필요 이상의 물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을것이다. 처음친구들은‘어때양치질금방끝낼

건데~’라고했지만, 컵을사용하는내모습을관찰하던친구들이

이제는모두가컵을사용한다. 나의작은행동이다른사람을변화

시킬수있음을알게된소중한경험이었다.

물사랑, 자주자주말해요~
글 st918 _ 주부

오늘 아침 딸아이는“엄마, 엄마”부르더니 책

에서봤다면서“설거지할때기름기를밀

가루로 씻어내면 감쪽같이 기름기가 가시

고물을왕~창아낄수있대여.”라고귀

띔을해준다. 

물아끼는실천을어떻게해볼까종종혼잣

말처럼던졌더니알게모르게딸아이에게물은아껴

야하는것으로세뇌(?)되었나보다. 어쨌든꼭필요한이야기는자

주들려주는것이함께하는물아끼기에도, 바른사람으로커가는

데도도움이될것같다. 기분좋은발견이있는날이다.̂ ^

다음세대를위한가장소중한유산, ‘물’
글 권덕희 _ 공무원

우리는하루 2ℓ정도의물을생활속에서사용하면서살아간다. 우리의몸도대부분물

로구성되어있으며물없이는단며칠밖에살수없음에도평상시물의중요성을잊어

가면서살아가고있다. 그래도우리나라는삼천리가금수강산이어서언제어디서든지충

분한물을마실수가있고원한다면항상얻을수가있다. 이것은우리의선조들이우리

들에게물려준선물중에으뜸가는선물이었던것이다.

그러나현재의우리는물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가?

한 방울의물을아끼려고노력하는쪽인가? 아니면 물을물쓰듯하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물을쓰는가? 우리주위에얼마나되는사람들이물에대한소중함을느끼며

살아가고있는가. 한번냉철히생각해보자. 우리가물을아끼고사랑하지않고상수원을

오염시킨다면‘우리나라금수강산, 산자수명’이라는말을쓸수없게될지도모른다.

필요이상의물을사용한다면앞날에우리후손들의생존을위협하게될것이다. 우리가

우리아이들에게물려줘야할가장훌륭한유산은소중한자원인‘물’이며, 물을아껴쓰

고보전하는것, 이것이바로미래세대에게건강한보금자리를마련해주는것임을잊지

말아야할것이다.

공공기관화장실,
‘에티켓벨’설치
글 김경숙 _ 중학생

현재고속도로화장실이나일부공공기관화장실에서는여성화

장실에‘에티켓벨’이설치돼있지만, 관공서, 우체국, 은행, 학

교 등공공기관에도이‘에티켓벨’이없는곳이더

많아요. 여성들은자신의용변소리를부끄러워

해서‘에티켓 벨’이 없으면 계속해서 물

을내려보내곤합니다. 엄청난물손실

이지요. ‘에티켓 벨’설치가 당장은 돈

이 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절약되는일이아닐까요?

즐거운불편
글 윤경옥 _ 주부

‘물이천천히빠지는세면대’는어떨까

요?

물이 빨리 빠지게 되면 걱정 없이

콸콸물을틀어놓고쓰잖아요. 이때

물이 천천히 빠지게 된다면 물을 세게 틀어놓고

쓸수없겠죠. 금방넘쳐버릴테니까요.

조금은불편해지겠지만물을아낄수있다면, 이것이바로‘즐거

운불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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